
리오셀의 CPB염색(Cold Pad-Batch dyeing) 

 

1. 서 언 

리오셀섬유는 새로운 촉감의 태와 외관을 가진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현재의 초점은 가공공정의 

最適化에 있다. 한편 리오셀섬유의 가공은 아직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리오셀제품의 

외관 개선을 위해 製品, 工程, 設備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불균일한 化파이브릴 에 의해 일어나는 줄무늬 결점(streak), 

마찰흠(abrasion mark), 주름(crease)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합한 염색공정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결점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하였다. 

  

2. 직물의 피치스킨(peach skin) 공정  

직물을 광폭상태로 燒毛와 拔糊를 한 후 알칼리처리 하였다(그림 1 참조). 

이 때 섬유는 대체로 팽윤되며, 비록 알칼리를 수세한다고 해도 가볍게 

팽윤된다. 이것은 다음의 濕가공공정에서 제품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운전특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초기 팽윤을 

로프상태로 처리하는 것보다 광폭상태로 하면 영구적인 주름결점의 

위험성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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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오셀직물의 피치스킨 가공공정 例(1) 

 

1차 파이브릴화하는 동안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 일부 파이브릴은 

직물표면에 영향을 미친다. 1차 파이브릴화는 균일한 파이브릴화를 보장받기 

위해 에어러다이나믹 젯기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오셀직물은 쉽게 

濕剛性(wet rigidity) 하기 때문에 60℃ 미만의 온도는 피하고 모든 욕조에 

적절한 주름방지제를 첨가하여 주름결점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파이브릴화가 균일하지 못하다면 後續工程에서 처리할 수 없는 

줄무늬결점의 위험이 있다.  

1차 파이브릴화시 흐트러진 린트 파이브릴은 연이은 효소 非파이브릴화 

공정에서 셀룰라제에 의해 분해된다. 효소활동은 알칼리를 첨가하거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정지된다. 흡진염색은 에어러다이나믹 젯기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짧고 극히 미세한 파이브릴로 구성된 파일을 생성하는 

즉, 2차 파이브릴화가 이 공정에서 일어난다. 移染공정(80℃ 혹은 90℃∼ 

60℃)은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균염도와 2차 파이브릴화를 증진시킨다.  

또 다른 방법은 CPB공정을 사용하여 직물을 광폭으로 염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물에 어떤 기계적인 힘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염색하는 동안 2차 

파이브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피치스킨 효과를 얻기 위하여 CPB염색 

전이나 후에 2차 파이브릴화를 진행할 수 있다. 2官能基나 多관능기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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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높은 농도의 염료 發色団(chromophore)은 파이브릴화를 방해하거나 

가교결합을 일으키게 한다(예, Reactive black 5). 이 경우 염색하기 전 2차 

파이브릴화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효소제거 공정시). 텀블건조는 

파이브릴을 일어나게 하여 원하는 피치스킨 효과를 갖게 한다. 가정에서 

세탁할 때 계속 진행되는 파이브릴화(서리모양 및 주름결점의 형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지가공 처리해야 반복되는 가정세탁에서 제품의 태와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2. 직물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공정 例(非파이브릴화) 

 

2.1 공정 1 

공정 1에서 직물은 로프상태로 처리되며, 정련 및 표백이 포함된 전처리를 

행한 후 염색된다(그림 2 참조: 왼쪽). 염색은 에어러다이나믹 젯기계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단계에서 파이브릴화가 일어난다. 효소로 

파이브릴을 제거함으로써 직물이 깨끗한 태를 갖게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지가공을 하여야 한다. 

 

 

<그림 2> 리오셀직물의 클린(clean)가공공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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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정 2 

공정 2에서는 모든 단계가 광폭으로 처리된다(그림 2 참조: 오른쪽). 

전처리나 염색(CPB공정)을 하는 동안 파이브릴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효소 非파이브릴화가 필요하지 않다. 가정세탁시 파이브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지가공이 특히 중요하다.  

 

2.3 공정 3 

가급적 광폭으로 공정 초기에 파이브릴화 방지제(Axis, Acordis社)가 

사용되었다. 파이브릴화 방지제는 無色이고, 셀룰로오스 분자쇄에 있는 

수산기와 반응하여 가교결합하는 다관능성 助劑이다. 또 다른 선택은 

파이브릴화하지 않는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다(예, 텐셀 A100: Acordis사, 

리오셀 LF: Lenzing사). 이 섬유들은 紡糸時 방사액에 파이브릴화 방지제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거의 파이브릴화하지 않는다. 이 형태의 섬유들을 로프나 

광폭상태로 전처리하고 염색하였다. 가정세탁시 주름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수지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리오셀섬유의 염색 

리오셀섬유는 흡진법이나 CPB방법으로 염색하며, 패드스팀이나 

패드에어/스팀과 같은 연속식 공정이 적절하다. 리오셀섬유의 염색에서 

양적인 면은 중요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CPB염색에 초점을 맞췄다.  

 

4. CPB공정의 장점과 단점 

 

4.1 CPB공정의 장점 

① 생산성은 배치(batch)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한 색상의 염색을 

장기간하고 배치 교환이 적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흡진법과 CPB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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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비교하면 흡진법은 300kg짜리 젯기계에서 대략 하루에 0.9톤(3 

batch)을 전처리하고 염색할 수 있다. 반면에 CPB공정에서는 보다 더 많은 

양을 표백하고 염색할 수 있다. 정확한 양은 패딩속도, 배치크기, 間배치  

정대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일반적으로 고착률은 CPB염색이 흡진염색보다 다소 높지만 전체 

경비를 비교할 때 흡진법과 CPB공정간에 염료코스트의 차이는 별로 없다. 

표백, 염색, 건조공정에 대한 기계 가격, 임금, 에너지 요구사항, 물, 

화학약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흡진공정이 CPB공정보다 코스트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CPB공정은 低에너지와 소량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생태학적인 면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예를 들면 욕비 10 : 1에서 흡진염색은 약 100ℓ 혹은 직물 

kg당 그 이상의 물이 필요하지만, CPB공정에서는 단지 약 60ℓ/kg가 

필요하다.  

④ 低에너지와 소량의 물 사용과는 별개로 모든 CPB공정은 실질적으로 

塩과 무관하다. 염은 폐수지수 TDS(total dissolved solid)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CPB공정은 짙은 색상을 

염색할 때 흡진법과 비교하여 특히 더 나은 장점이 있다. 다음은 

리오셀섬유에서 CPB공정을 사용할 때의 부가적인 장점이다. 

⑤ 깨끗한 제품(非파이브릴화)을 생산할 때 파이브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PB공정을 사용하여 광폭으로 염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공정 2와 같이 효소를 사용하여 파이브릴화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⑥ 흡진염색시 주름결점은 주름방지제를 사용해도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는 직물을 광폭으로 CPB염색을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리오셀섬유에 대한 CPB염색의 중요한 장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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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오셀 클린 직물의 가공공정 예(2) 

 

4.2 CPB공정의 단점(그림 4 참조) 

① 피치스킨 효과를 나타낼 때 2차 파이브릴화가 매우 중요하다. 

흡진공정에서 피치스킨 효과는 60∼80℃의 알칼리용액에서 염색할 때 

직물에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염색 전 2차 

파이브릴화할 때 사용되는 효소 非활성화(알칼리 혹은 昇溫)를 요구하게 

한다. CPB공정에서 피치스킨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4> CPB공정에서의 리오셀직물 염색 

 

장 점 단 점 

高생산성 

低에너지 비용 

낮은 물 사용코스트 

염에 무관한 CPB방법  

적은 폐수/낮은 폐수부하 

파이브릴화 억제 

주름결점이나 마찰흠이 없음 

염색하는 동안 2차 파이브릴화를 

  전개할 수 없음. 

배치정리와 고착시간이 길다. 

높은 수선비/재현성 

시스템에 의한 염료손실 

직물외관, 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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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응성염료의 고착시간은 염료와 고착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흡진공정과 다르게 염색한 후 즉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CPB염색의 

약점으로 보인다. 배칭시간(batching time)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지만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 CPB공정에서 잘못된 색상의 보정은 비교적 어렵다. 반면에 

흡진공정에서 색상을 첨가하여 보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색상의 보정은 

전체 염색경비를 크게 증가시키나, 잘못된 CPB염색을 보정하는 것보다는 

경비면에서 아직은 저렴하다. CPB공정에서는 모든 관련된 염색요인을 

관찰하여 좋은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④ 한 배치가 끝날 때까지 액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액량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槽염색 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染液이 전부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료의 낭비가 있고, 더욱이 염료손실은 

배치크기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염색조를 작게 만들어 염료손실을 줄이고 

있다.  

⑤ CPB공정에서 다른 재생셀룰로오스섬유의 염색과 같이 리오셀섬유에서 

므와레현상이 관찰되나, 이것은 직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CPB공정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것은 흡진염색의 장점이 분명하다. 

 

5. CPB공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요구조건  

기본조건은 다른 셀룰로오스계 섬유와 같으며, 직물은 염료를 균일하게 

흡수하기 위해 좋은 친수성을 가져야 하고, 테일링과 리스팅을 방지하기 

위해 殘基(residue)가 남아있어야 한다. 염색에 앞서 직물의 잔류 

수분함유율과 온도(20∼25℃)는 전체 길이와 폭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염색조는 액 안정성이 낮은 염료를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며, 

신속한 액의 교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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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액 교환이 최대 3분 걸릴 때 최적의 패딩조건이 얻어진다. 이것은 

빠르게 직접성 평행을 이르게 하며, 때 미숙한 가수분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테일링 위험을 감소시킨다. 액 안정성과 고착률은 염료, 알칼리액의 온도 및 

염색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되어야 한다. 보통 

재생셀룰로오스 염색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딩속도는 상대적으로 대략 1초의 짧은 침지시간을 갖게끔 가능한 빨라야 

한다(예, 60m/min). 

 

 뛰어난 습윤성 

 작은 염색조 

 온도조절 

 높은 패딩속도(테일링 피함)/ 짧은 침지시간(∼1초) 

 85∼100% 픽업 

 배칭 전 섬유가 팽윤하는 시간 

 Polyurethane 多孔質로울러(팽윤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긴 배칭시간(습윤성-이동에서 오는 차이 극복) 

 비슷한 직접성 거동을 가진 염료 

<그림 5> CPB공정에서 리오셀섬유의 염색 

 

리오셀의 高팽윤성(비스코스섬유와 유사함)은 綿섬유보다 액 흡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오셀의 이런 구조 때문에 팽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직물품질에 따라 액 픽업 85∼100%가 추천된다. 배칭 로울러에서 

팽윤에 의해 일어나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략 30∼60초의 공기를 

배칭완료 전에 주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잔류팽윤이 배칭시 일어나게 된다. 

배칭 로울러는 직경이 크고 多孔質 로울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직물의 외관을 손상(므와레)시킬 수 있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섬유에 

팽윤의 여지를 남겨놓게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거운 로울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권취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력조절기(center wind)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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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칭시간을 길게 하는 고착방법은 이염상태를 길게 하고 완만한 고착을 

보장하여 제품의 외관을 좋게 한다. 모든 염료는 소량일 때 상대 직접성을 

갖는다. 만일 염료가 다른 직접성 수준을 갖는다면 염색직물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색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테일링). 균일한(비슷한) 직접성을 

가진 3원색 콤비네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CPB공정에서 비스코스와 리오셀의 염색 특성 

CPB염색에서 리오셀의 여러가지 특성을 비스코스 및 면섬유(표백, 

非머서화)와 비교하여 시험하였다. 

 

6.1 색 농도(color strength) 

⑴ 각 염료의 색농도 

표준염색의 1/3을 리오셀직물인 텐셀, 텐셀 A100과 비스코스, 

綿표백 (규산염50 방법 사용)에 행하였다. <그림 6>는 이들 섬유에 

자체염색(self shade)한 것으로 여러가지 발색단으로 염색한 색농도를 

보여준다. 

 

 

<그림 6> CPB공정에서 염착률의 비교(리오셀, 비스코스, 면) 

 

100% 텐셀직물에 3종류의 청색염료로 시험한 결과 텐셀 A100은 색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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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관찰되었으며, Levafix scarlet E-2GA는 약간 낮고(90%) Remazol 

turquoise blue G는 비교적 높았다(135%). 반면에 비스코스에서는 색농도가 

아주 낮았다. 사실상 모든 발색단의 색농도는 비스코스보다 

면직물(2∼21%)에서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프탈로시아닌 염료가 

예외로 사용되었는데, 비스코스 보다 면섬유에서 5% 정도 진한 색상을 

보였다. 면에 대한 이들 염색의 색농도는 텐셀직물의 공식화된 수준의 

44∼60% 정도였다. 

 ⑵ 配合染色(combination dyeing)의 색 농도 

 동일한 섬유에 2종류의 배합염색을 행한 후 색농도를 비교하였다. 두 

색상 모두 텐셀보다 텐셀 A100에서 색상이 다소 어두웠다. 비교를 행한 후 

이 색상을 기준(benchmark : 100%)으로 사용하였다(navy : 107%, green : 115%). 

비스코스에서 짙은 남색(navy)염색이 15% 정도, 녹색염색이 29% 정도 더 

밝았다. 면의 색농도는 비스코스보다 낮았다. 가장 진한 색상은 텐셀 

A100에서 얻을 수 있었고, 진한 색상은 비스코스나 綿보다 텐셀에서 얻을 

수 있었다. 

 

6.2 상대 직접성(relative substantivity) 

상대 직접성은 섬유나 여러 염료의 상대 비교에 의해 측정되며, 

측정목적은 테일링과 같은 직접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패딩, 1×스퀴징 : 3×패딩, 3×스퀴징 : 5×패딩, 5×스퀴징하고,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착시켰다. 단지 한번 패딩하고, 스퀴징한 염색을 

기준(100%)으로 잡았고, 다른 두 염색의 색농도는 기준염색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3번 및 5번 패딩하여 진하게 염색된 것은 상대 직접성이 높으나 

직접성의 차이가 많은 염료를 사용한다면 배합염색은 어려움이 많다. 

텐셀, 텐셀 A100, 비스코스, 면에 20g/ℓ의 농도로 Remazol red RB 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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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그림 7 참조)와 Levafix brilliant red E-4BA gran(그림 8 참조)을 

시험하였다. 이 농도의 염색에서 면섬유는 차이가 별로 없었고, 면섬유에서 

얻어진 결과는 기준치로서 고려되었다. 텐셀의 CPB염색은 실험실적 

시험에서는 특별히 테일링문제가 없었으며, 텐셀 염색업자에 의해서도 

검증되었다. 또한 텐셀 A100에 개선된 직접성은 테일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벌크상태에서 계속 시험하고 있다. 

 

 

<그림 7> CPB공정에서 염착률의 비교(리오셀, 비스코스, 면) 

 

 

<그림 8> CPB염색에서 직접성 시험(Levafix brilliant red E-4BA gran) 

 

6.3 테일링(tailing) 시험 

특정 염료, 염료의 배합 및 직물에 대한 테일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시험방법은 테일링시험법이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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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리오셀의 CPB염색 : 테일링 

 

이 시험은 당연히 벌크상태에서 했으며, 직물길이 20m가 패딩되면 

염색조를 비우게 했다. 염색조로 회수된 스퀴징한 염료는 새로운 염료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성 현상이 벌크 상태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Remazol 배합으로 염색한 4개의 색상을 규산염95 방법을 사용하여 

리오셀 및 비스코스에 대하여 시험하였다(그림 9 참조). 색측정에 관하여 

처음(0m)을 100%로 하고, 중앙(10m), 그리고 끝부분(20m)을 측정하였다. 두 

직물에서 4가지 색상 모두 다소 진한 색상으로 나타났다. navy, green, gray로 

시험한 염료배합은 모두 비슷하게 거동하였으나, 오직 brown색상에서 

테일링이 심하게 나타났다.  

리오셀과 비스코스에 대해 시험한 모든 색상그래프는 아주 비슷하였다. 

이것은 두 직물에 대한 擧動테일링 은 차이가 없었고, 리오셀 및 비스코스 

직물에 대한 차이보다 염료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소다회방법을 사용하여 특히 민감한 베이지색인 Levafix염료로 텐셀, 텐셀 

A100, 비스코스에 대하여 또 다른 테일링시험을 하였다(그림10 참조). 

 

 12



 

<그림 10> CPB공정 : 리오셀 및 비스코스에 대한  테일링시험 

 

이 시험 역시 텐셀과 비스코스의 색농도는 염색의 처음과 끝 

부분사이에서 7% 증가하였고, 색측정의 결과에 따르면 텐셀 A100의 

색농도는 직물의 전체길이에 걸쳐 연속해서 일정하였다. 그러나 

외관검사에서 비슷한 결과인 서로 다른 두 직물에서 약간 진한 색상으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높은 상대 친화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염료와 고착방법이 제공된다면 텐셀 A100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6.2항 참조). 

 

6.4 고착률(fixation yield) 

CPB염색에서 고착률은 텐셀, 텐셀 A100, 비스코스, 면에 대하여 2가지 

염료로 염색하여  측정하였다(그림11 참조). 2가지 염료에 대해서 텐셀, 텐셀 

A100, 비스코스의 고착률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綿에서는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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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리오셀, 비스코스, 면에 대한 CPB염색에서 고착률 

 

6.5 수세(washing-off) 

텐셀, 텐셀 A100, 비스코스, 면섬유에 20g/ℓ Remazol red RB gran 

133%(규산염50 방법, 그림 12 참조)와 20g/ℓ Levafix scarlet E-2GA 

gran(규산염 방법, 그림 13 참조)로 CPB염색하여 염색의 수세거동을 

시험하였다. 염색한 후 욕비 50 : 1로, 각각 ①2분, ②2분, 

③60℃＋1g/ℓCalgon T new에서 3분 냉각, ④pH 6에서 

60℃＋3㎖/ℓ아세트산 30%으로 2분, ⑤90℃에서 2분 그리고 ⑥40℃에서 

2분으로 ①∼⑥과 같이 수세하였다.  

수세특성은 고착률에 의해 어느 정도 달라진다. 수세에서 고착률이 높으면 

수세되는 가수분해물은 적고, 이것은 또한 가수분해물의 직접성에 따라 

좌우된다. 수세거동은 물견뢰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ISO 105- 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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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리오셀, 비스코스, 면에 대한 CPB염색에서 수세거동 

 

 

<그림 13>리오셀, 비스코스, 면에 대한 CPB염색에서 수세거동 

 

텐셀 및 텐셀 A100에 Remazol red RB염료로 염색하여 오염(color stain)을 

측정했을 때 주변 布(adjacent fabric)에서는 실질적인 오염은 없었으나 

비스코스와 면에서 가벼운 오염을 볼 수 있었다(gray scale에서 4-5급). 

유사하게 Levafix scarlet E-2GA로 염색한 비스코스와 텐셀의 물견뢰도에서도 

실질적인 오염이 없었다. 그러나 텐셀 A100과 면에 대한 결과, 비스코스와 

면의 주변 포에서는 가벼운 오염을 나타냈다. 綿의 고착률은 비스코스와 

리오셀보다 다소 낮아 수세시 보다 많이 가수분해되었다. 이것은 두 염료에 

대한 물견뢰도시험에서 주변 포가 약간 진하게 오염이 되는 이유이다.  

반면 고착률은 비스코스, 텐셀, 텐셀 A100에서 비슷하였다. 비스코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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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Remazol red RB 그리고 텐셀 A100에 대한 Levafix scarlet E-2GA 

염색에서 염료 가수분해물의 직접성은 다소 높은 것 같고, 이 경우 주변 

포의 오염은 다소 높았다.  

 

7. CPB공정 

리오셀섬유의 CPB염색에서 명심해야 할 요인과 염색특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고찰하고 적합한 염색방법의 개요를 찾는 것이다. 

 

7.1 Levafix염료에 의한 소다회방법 

Levafix염료에 의한 CPB염색방법은 소다회법, 소다회/가성소다법 그리고 

규산염법을 포함한다. 소다회는 소다회법에서 사용되므로 度알칼리 가 비교적 

낮다(표 1 참조). <표 1>에서 보여주는 낮은 양의 알칼리는 패딩액 안정성을 

높게 해준다. 염료를 사용하는 동안 급수펌프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패딩액 온도 30∼35℃인 일반조건에서 안정한 염색을 할 수 있다. 

엷은 염색(pale shade)시 액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2g/ℓ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하여야 한다(10g/ℓ염료).  

소다회법은 약한 알칼리에서 긴 移染相(migration phase)과 느린 고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리오셀에 적합하다. 온도에 따라 염료와 색상, 24시간의 

고착시간이 요구되며, 소다회의 사용은 리오셀섬유의 팽윤을 감소시켜 

염료/섬유 침투를 좋게 한다. 직물의 외관 粉碎(crushing)의 위험과 

므와레효과를 줄이는 2가지 이점이 있다.  

 

<표 1> Levafix염료에 의한 리오셀의 CPB염색 : 소다회법 

 → 리오셀에 유리한 처리 

장점 : ①긴 이염기간/염료-섬유간의 양호한 침투 

       低② 팽윤, 므와레 위험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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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규산염 미사용 

       ④높은 패딩액 안정성(2∼3시간) 

       ⑤급수펌프 없이 작업가능(염료선택) 

       ⑥열대조건에서도 안정한 처리(패딩온도 : 25∼35℃) 

 단점 : ①긴 고착시간 : 25℃에서 8∼ 24(48)시간 

추 천 사 항 

 염료(g/ℓ) 〈5 6∼9 10 15 20 30 〉40 

 소다회(g/ℓ) 10 10 10 15 20 30 40 

 액 첨가 : 습윤제 

 패딩액과 고착 온도 : 25∼35℃ 

 

7.2 Remazol염료를 위한 규산염법(silicate method) 

Remazol염료의 화학특성(상대적으로 낮은 직접성) 때문에 보통 알칼리가 

추천된다. 규산염50법은 규산염95법보다 꽤 적은 규산염과 전해질(약 

반정도)이 사용된다(표2 참조). 감소된 전해질의 양은 직접성 요인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리오셀섬유에서는 규산염 50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표 2> Remazol염료에 의한 리오셀의 CPB염색 : 규산염50법 

→ 리오셀에 유리한 처리 

장점 : ①높은 액 안정성(2∼3시간) 

           ②중간색상 염색에서 짧은 고착시간 

           ③사용하는 규산염 감소 

           ④급수펌프 필요 

 

추 천 사 항 

 염료(g/ℓ) <20 30 40 50 60 70∼100

 규산소다(㎖/ℓ) 50 50 50 50 50 50 

 가성소다 38°Be(㎖/ℓ)  20 25 25 25 30 35 

 욕비 : 염료, 습윤제(100g/ℓ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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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 액 : 규산염, 가성소다 

 패딩/고착 온도 :  20∼25℃ 

 

8. 추천 염료 

일반적으로 Levafix, Remazol염료가 리오셀섬유에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Remazol red RB는 재생셀룰로오스 섬유에 한정되게 

반응하므로 리오셀섬유에 추천할 수 없다. 위에 언급했듯이 어떤 2官能性, 

多관능성 염료는 高농도에서 가교를 일으키거나 파이브릴화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되었다.  

架橋특성에 대해서 리오셀섬유는 반복된 수세와 濕마모시험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이 시험은 일반적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多관능성 염료에 의한 리오셀섬유의 가교는 아주 선택적이고 발색단, 앵커 

시스템(anchor system) 및 색조(depth of shade)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농염색시 어떤 발색단은 강하게 가교결합을 한다. 그러나 수지처리한 것처럼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수지처리 대체품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 염료의 

영향보다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최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선택이다. 

 

8.1 담색(pale shade) 

테일링, 리스팅의 위험 및 열악한 재현성은 담색(淡色)에서 가장 높았다. 

적합한 3원색 배합의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표 3>에 열거한 콤비네이션은 

직접성이 낮고 안정하다. 이 콤비네이션은 본고에서 약술한 문제점을 많이 

제거하였고, 이러한 콤비네이션은 7.1항에서 설명한 소다회법을 사용하여 

응용되었다. 

 

<표 3> 담색∼중간색의 Levafix 표준 3원색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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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일한 염색거동(nip에서 유사한 직접성) 

→ 테일링의 최소화 

→ 높은 일광 및 濕일광견뢰도를 갖는 처리 

→ 규산염 없이 염색 가능 

주요 추천염료 

담 색 중간 색 
부수적인 염료 

Levafix yellow E-3RL Levafix yellow CA 
Levafix  golden yellow

E-3GA 

Levafix brown E-ZR Levafix red CA 
Levafix  brilliant red

E-BA 

Levafix  brilliant blue 

E-B 
Levafix blue CA  

 

 Levafix yellow E-3RL은 5g/ℓ이상 사용해야 한다 : 고농도에 Levafix Golden yellow      

E-3GA가 추천됨. 

 Levafix brilliant red E-BA은 특수한(reddish) 색상에 유리 : 모든 Levafix red중에 가장 좋

은 일광견뢰도를 가지고 있음. 

 

8.2 중색 및 암색(medium to dark shade) 

中色부터 暗色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는 처리, 비용효율성 및 

좋은 수세성 등이다. <표 4>에서 보여준 Remazol 배색은 이들 조건에 

알맞다.  

<표 4> 중색에서 암색에 대한 Remazol 표준 3원색염료 

   →경제적, 신뢰성, 염료선택이 자유로움 

주요 추천염료 부수적인 염료 

Remazol golden yellow RNL Remazol yellow GR 

Remazol red RB Remazol brillant orange 3R 

Remazol brillant red F3B Remazol brillant blue BB 

Remazol blue RR Remazol blue CA 

Remazol black B  

 

 Remazol red RB와 blue CA를 제외한 모든 염료는 탈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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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zol yellow GR은 非光好變性(non phototropic) 3원색의 노랑색으로 

추천된다. 

 Remazol brilliant orange 3R은 Remazol red RB와 brilliant red F3B보다 

일광견뢰도가     높다. 

 Remazol brilliant blue RB와 blue CA는 엷은 색상에서 blue BR을 

보완한다. 

 

 


